
경기도 최초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활기차다.	늠름한	강아지들이	활기차

게	뛰어놀고,	앙증맞은	고양이들이	갖은	애교를	부린다.	어서	

오라고	반기는	꼬리와	맑고	영롱한	눈이	얼마	전까지도	사람과	

함께	어울려	지냈음을	보여준다.	주인을	잃어버렸거나,	주인으

로부터	버림받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반려동물들은	이곳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입양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

이	눈시울을	붉힌다.	선택을	바라며	애달프게	울부짖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지기	때문이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는	2014년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의	직

영	동물보호센터로	개관했다.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

주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1년에	1,000마리	이상의	반려동

물들이	이곳에	입소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다.	동물보호관

리시스템	어플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

양을	희망하는	동물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주인을	잃어버려	이곳에	온	동물들은	몇	가지	절차를	거친	후

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된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다.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수의사들의	철저한	검사와	안

전한	치료를	통해	새	가족을	만날	채비를	한다.	

실제로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	대상	동물

의	수술	및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	등

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	진단키트,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입양확인서	및	입

양비용	청구서	등을	지참해	동물보호팀에	제출(방문)하면	된

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센터	뒤쪽에	자리한	산책	놀이

터다.	강아지들은	하루에	두어	번씩	번갈아	가며	산책놀이터로	

나간다.	실내가	아닌	널찍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를	

만끽한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센터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논다.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이	꽤	마음에	드는	눈

치다.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서면 

동식물을 위한 포근한 보금자리가 발길을 맞이한다. 열대식물 생태온실부터 동물보호센터까지, 

모두 시민 정서함양과 생명존중 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공간들이다. 주인 없는 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양시 동물보호센터를 소개한다.  

언제나 행복하개
우리 모두 함께할 고양

문의 031-962-3232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원흥동)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는데,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	배변봉투를	

지참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다.	아울러,	강아지가	소변	본	자리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에티켓임을	잊지	말자.	

고양시 반려동물 이야기

고양시 동물보호센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반려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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